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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참여, 학교진로활동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파

악하며 학교진로활동 활성화 및 진로태도성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집된 301

명의 자료는 SPSS 18.0을 통해 기술통계, t분석,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진

로태도성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진로와 직업의식에 대해 생각을 자주할수록 진로태도성숙 수

준이 높았다.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진로직업의식, 진로활동만족도로 나타났다. 이에 

성별간 차별화되고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 및 진로와 직업의식 향상을 위한 정보제

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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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career attitude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8.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in female students is higher than male students. Second, career 

perception make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Third, career attitude 

maturity is related to gender, career perception, and career activity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school should have multiple approaches - providing  

abundant information and differential program - to improve career percep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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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중요

한 시기로, 직업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합리적

으로 연결시키는 지적 준비기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입시경쟁 속에서 자신과 직업세계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세

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하여 시행착오를 겪는다. 

청소년들에게 진로문제는 학업문제 다음으로 큰 스

트레스원으로[1], 한국고용정보원(2008)의 진로교육실

태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의 34.4%가 ‘장래희망이 없다’

고 응답하였으며, 31.6%는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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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낀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여 정부는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의 토대를 제공해 주

며, 사회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능력과 소

질을 발휘하는 인재 양성과 적절한 인력의 배치를 돕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교육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2010년 교육과

학기술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로교육종

합계획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 강조된 진로교육과 창의,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진

로교육을 위한 단위학교차원의 노력을 구체화하였고, 

2012년에는 국가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진로교육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학교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

준’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

화 방안’에서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강조하며 

전국 모든 중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제공,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의 체계

적인 제공, 중고교 단계 각 1회 이상 직업체험 필수화, 

모든 학교에 학부모 진로코치단 운영의 구체적인 진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로활동은 청소년들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 

및 선택을 도우며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로에 대해 성숙한 태도를 가진 학생은 진로결정에 확

신을 가지며,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안정적이다[4]. 

이처럼 청소년기의 진로활동과 진로태도의 성숙이 중

요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학교진로활동과 진로태도성숙을 다룬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등학생[5] 

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4][6][7][35].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어도 단위프

로그램의 영향[8][9]을 파악하였거나, 진로태도성숙과

의 관련변인을 개인[10][11], 가족[12-14], 친구요인과 

교사요인[15-19]에서 찾고 있어, 학교진로활동관련 변

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학교진로활동이 자발성과 주도성을 강조하며 진로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 요인에서 평소 청

소년의 진로직업에 대한 의식은 학교진로활동참여와 

학교진로활동만족도 및 진로태도성숙을 달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

로 평소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의식수준과 학교진로활동 

참여도 및 그 만족도를 파악하여 진로태도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진

로활동의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며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참

여, 학교진로활동만족, 진로태도성숙 수

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진로직업의식수준에 따라 학교

진로활동참여, 학교진로활동만족, 진로

태도성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진로교육(활동)
진로교육은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한 개인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각 개인

의 자아실현에 공헌해야 된다는 교육이념에서 비롯되

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은

진로교육을 학생들이 일생동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

고 준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자

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 직업의 의미, 직업세계의 

변화, 개인의 삶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교육활동 

및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과부(2012)는 2009개

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진로교육의 4가지 목표를 자

신의 적성과 흥미 탐색, 자기주도적인 직업세계 탐색 

역량 고취,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고등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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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노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

는 것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학교는 청소

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찾고, 진로에 필요한 지식

과 기술, 태도를 배워가는 통합적이며 참여 및 체험중

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진로활동을 중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

로와 직업에 관한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동아리, 진

로상담, 상급학교진학관련특상 및 견학, 직업관련현장

견학 및 특강, 직업현장체험으로 한정한다. 

 

 2. 진로직업의식
진로직업의식이란 개인이 발달과정에서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여

러 가지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개인의 진로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등

을 포함하는 의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관의 

계발, 진로형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생활 

관계 이해, 각 진로에 필요한 기초기능, 학력, 기술 등의 

소양 등을 사고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의식구조이

다[29].

진로직업의식은 생애주기를 통해 발달하는데 Super(1969)

는 중학교시기를 욕구, 흥미, 능력, 가치, 기회 등을 고

려하기 시작하여 잠정적인 직업을 선택해 보고 그것을 

환상, 토의 또는 기타 경험을 통해 시행해 보아 잠정기

(tentative substage)로 규정한다[32].

본 연구에서는 진로직업의식을 중학생들이 평소 본

인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고

자 한다. 

3.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측정하는 대표

적인 변인중 하나로 ‘진로성숙’, ‘진로태도’와 혼용하며 

개념을 규정해 왔다. 장석민 등(1991)은 진로태도성숙

을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

과 진로선택을 연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으로 진로발

달차원에서 규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기는 진로

발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로  진로태도 신장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태도는 단일한 결정과정에 의해 어

느 한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계를 거치면서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변화,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이기학(1997)은 진로태도성숙을 자신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독립적이며 확고한 진로태

도의 발달로 진로에 대한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

성, 독립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

였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이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결정

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목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지향성으로, 사회경제적 욕

구보다 자아실현, 사회적 봉사, 대인관계 등과 같이 사

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추구하는가

를 나타내는 차원이며, 확신성이란 자신이 선택한 진로

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

적인 믿음과 확신을 의미한다.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

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수집 능력을 의미하며,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

하여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진로태도성숙을 조금 다르게 표

현하고 있지만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전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진로와 직업에 관

련된 개인의 준비와 대처행동이라는 공통 속성을 제시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이기학

(1997)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며 중학생의 진로발달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결정성과 독립성을 제외하고 학교진로

활동이 진로태도성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4.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들이 파악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관련요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개인관련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10][11], 자

아정체감이 높을수록[25], 가족요인으로는 가족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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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을수록[13][14],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학교적응

이 높을수록[16-19],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15] 진로

태도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상의 연구들은 진로태도성숙의 영향요인을 다차원적으

로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신선아(2011)의 13세-21세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연구는 진로의식수준이 높을

수록 진로를 위한 정보수집, 도구준비,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며 진로준비행동과 정적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학교활동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6]는 학교활동경험을 동아리활동과 학생회

활동으로 구분하고 진로태도성숙이 아닌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고 있어 변수에 차이가 있으나 동아리활동을 지

속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킨다고 보

고하고 있다. 아울러 중학생의 예술동아리활동이 진로

동기를 강화한다는 연구결과[27]도 부분적으로 제시되

고 있다. 예술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프로그

램 만족도는 355명 중 97%이상이 ‘만족한다 이상’에 응

답하였으며, 이들은 장소, 시간, 강사, 재료 등에 만족하

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질계발, 

자기효능감, 자신감, 발표력의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관

계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인식, 의사소통, 협동심의 변화

가, 진로동기 측면에서는 동기변화, 능력계발, 진로인식

의 변화를 90% 이상이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한나 등(2009)은 중2-고3까지 중등패널데이터

를 분석한 연구에서 진로관련활동경험이 진로성숙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진로성숙이라

는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진로관련활동을 강연, 소집

단활동, 적성검사, 상담과 직업훈련(사설학원수강, 진로

관련 책 열독)을 포함한 가운데, 진로관련활동경험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진로활동경험이 더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유사한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볼 때, 진로직

업의식, 학교진로활동참여, 학교진로활동만족도는 중학

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라는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직업의식, 학

교진로활동참여와 진로활동만족도를 독립변수에 포함

하여 진로태도성숙에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중학생의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참

여, 학교진로활동만족이 진로태도성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10월 한 달 동안 

충청북도의 3개 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진로담당교사에게  조사방법에 대해 설

명을 한 후 진로담당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중학교 2∼3학년 301명이다.  

변인 구분 n(%)

성별 남학생 83(27.6)
여학생 218(72.4)

학년 중2 64(21.3)
중3 237(78.7)

학교
유형

여학교(일반중) 78(25.9)
남녀공학(일반중) 223(74.1)

학교
위치

시지역(10만 이상) 37(12.3)
읍면지역(4만 이상) 264(87.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27.6%, ‘여학생’ 72.4%로 이들의 학년은 ‘중2’ 

21.3%, ‘중3’이 78.7%이었다. 학교유형은 ‘여학교’ ‘25.9%, 

‘남녀공학’ 74.1%로 모두 일반중학교에 재학중이었으

며, 학교소재지는 10만 이상 인구의 ‘시지역’ 12.3%, 4만 

이상의 군단위 ‘읍면지역’이 87.7%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2.1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이기학(1997)이 고등학생을 위해 사

용한 척도를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진로에 대한 결정성이 높

지 않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결정성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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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17문항을 조사하였다.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

위차원에 대해 높은 성숙수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분석과정에서 독립성 3문항의 신뢰도가 .40 이하

로 보고되어 3문항을 제외하고 14문항만을 진로태도성

숙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적성 .645, 확신성 

.601, 준비성 .68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705이다. 

2.2 진로직업의식
진로직업의식은 직업적 자아주체형성으로 자신의 제

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인식하거나 사고하는 일을 

의미한다[29]. 본 연구에서는 ‘평소에 진로와 직업에 대

해 생각하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1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안한다’ 1

점부터 ‘매우 많이 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직업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

은 진로교육전문가 및 청소년전문가 3인을 통해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2.3 학교진로활동참여
학교진로활동참여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수행하는 

진로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에 대해 측정하였다. 

실제 학교에서 행해지는 진로활동은 진로와 직업에 관

한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동아리, 진로상담, 진학관

련 특강 등 9가지로 학생들이 참여한 진로활동에 체크

하도록 하였다. 즉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경우’ 0점이며, 

‘모든 활동에 참여하였을 경우’ 9점으로 참여한 진로활

동의 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2.4 학교진로활동만족
학교진로활동만족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활동

에 대한 만족도로 진로교육전문가 및 청소년현장전문

가 3인의 안면타당도를 거쳐 5문항을 확정하였다. 문항

으로는 진로활동내용, 진로교육 실시시기, 진로교육의 

소질개발 적절성, 진로선택의 유용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활동만족

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1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먼저,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진

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 학교진로활동만족, 진로태

도성숙의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t분석을 하였

다. 셋째, 진로직업의식에 따라 학교진로활동, 학교진로

활동만족,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

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

석을, 그리고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각 변수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연구대상자들의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참여, 학

교진로활동만족, 진로태도성숙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는 [표 2]와 같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이전,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수준을 보면 진로직업의식의 경

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3.6점 이상으로 연구대상자들

은 평소 진로와 직업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진로활동참여는 9가지 활동 중 6가지 이상

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학교진로활동만족도는 3.4점 이

상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이었다. 또한 진로태도성숙면

에서도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5312

성별

남
(n=83)

여
(n=218) t

M(SD) M(SD)

진로직업 의식 3.638
(.708)

3.802
(.816) -1.616

학교진로활동참여 5.927
(2.351)

6.201
(2.410) -.888

학교진로 활동만족 3.542
(.698)

3.473
(.652) .801

진로태도 성숙 2.758
(.331)

2.897
(.294) -3.524***
학년

중2
(n=64)

중3
(n=237) t

M(SD) M(SD)
진로직업 의식 3.718

(.723)
3.767
(.808) -.441

학교진로 활동참여 4.125
(2.346)

6.666
(2.105) -8.357***

학교진로 활동만족 3.221
(.753)

3.565
(.621) -3.745***

진로태도 성숙 2.825
(.363)

2.867
(.295) -.948

*** p<.001, ** p< .01, * p<.05

표 2.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성별에 따라 각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진로

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참여, 진로태도성숙의 평균점수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진로태도성숙뿐이었다(t=-3.524, 

p<.001). 학년에 따라서는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

참여, 학교진로활동만족, 진로태도성숙의 평균점수가 

중3이 중2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학교진로활동참여(t=-8.357, p<.001), 학교진

로활동만족(t=-3.745, p<.001)으로 나타났다.

2. 진로직업의식에 따른 학교진로활동참여, 학교
진로활동만족, 진로태도성숙의 차이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의식하

는가를 알아본 결과  ‘가끔 하는 편 이하’는 37.2%, ‘자

주 하는 편’ 45.5%, ‘매우 많이 하는 편’은 17.3%로 자주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중 중3

의 비율이 중2보다 높아 고등학교 진학 준비에 따라 해

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교과과정에 진로와 직업 수업이 주1회 포함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직업의식 정도에 따라 학교진로활동참여, 학교

진로활동만족,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

교진로활동참여, 학교진로활동만족은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었으며 진로태도성숙(F=27.262, p<.001)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진로직업의식을 

자주할수록 학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목적성, 준비성, 

확신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진로직업
의식

n(%)

학교진로
활동참여

학교진로
활동만족

진로태도
성숙

M(SD) M(SD)
M(SD)
scheffe

가끔 하는 
편 이하

112
(37.2)

6.062
(2.420)

3.412
(.641)

2.723(a)
(.282)

자주
 하는 편

137
(45.5)

6.080
(2.291)

3.524
(.632)

2.888(b)
(.285)

매우 자주
하는 편

52
(17.3)

6.384
(2.620)

3.580
(.783)

3.070(c)
(.310)

F .366 1.426 27.262
***

*** p<.001, ** p< .01, * p<.05

표 3. 진로직업의식에 따른 학교진로활동참여, 학교진로 활
동만족, 진로태도성숙의 차이

3.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상대적 
영향력

다중회귀분석 실시이전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의 값이 1.3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들 중 목적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성별(β=.221, p<.001), 진로직업의식(β

=.121, p<.05)이었으며,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진로직업의식(β=.191, p<.001), 학교진로활동만족(β

=.244, p<.001)으로, 각각의 변수들은 목적성을 5.5%, 

확신성을 10.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에

는 진로직업의식(β=.448, p<.001), 학교진로활동참여(β

=.100,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준비성을 

23.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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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성숙 하위요인 중 준비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

며, 이 중 진로직업의식은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진로태도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 학생들이 

평소 진로직업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목적성 확신성

β t β t

통제
요인

성별(d) .221 3.873*** .022 .402
학년 -.018 -.293 .064 1.052

독립
변인

진로직업
의식 .121 2.129* .191 3.449***

학교진로
활동참여 .030 .456 -.003 -.051
학교진로
활동만족 .002 .039 .244 4.154***
F 4.491*** 7.961***

R² .071 .119
adj-R² .055 .104

준비성 진로태도성숙전체
β t β t

통제
요인

성별(d) .083 1.608 .168 2.917**
학년 -.028 -.500 .001 .021

독립
변인

진로직업
의식 .448 8.745*** .373 7.167***

학교진로
활동참여 .100 1.701* .067 1.113
학교진로
활동만족 .077 1.408 .138 2.503**
F 19.226*** 16.922***

R² .246 .223
adj-R² .233 .210

더미변수: 남자 0, 여자 1, *** p<.001, ** p< .01, * p<.05

표 4.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β=.168, p<.01), 진로직업의식(β=.373, p<.001), 학

교진로활동만족(β=.138,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으며 진로태도성숙의 21.0%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남

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이 더 높고, 진로직

업의식수준과 학교진로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

도가 더 성숙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한 진로교육에 무게중심을  

실을 필요가 있고 평소 진로직업의식을 할 수 있는 교

육적 여건을 조성하며, 학교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진로태도성숙은 청소년기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달해 

가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2010년 

이후 국가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

운데 학교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진로에 관한 태도

를 성숙시켜가고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력을 파악

하여 학교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참여, 

학교진로활동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으며, 이는 여학생의 진로직업의식수준이 남학생보

다 더 높다는 신경옥(2003)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다. 진로태도성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3.524, p<.001), 이는 박명희 등(2012)의 결

과와 일치한다. 학년에 따라 진로직업의식, 진로태도성

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학교진로활동참여, 학

교진로활동만족의 경우, 중3이 중2보다 유의미하게 높

았다(각각 t=-8.357, -3.745, p<.001). 이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진로활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직업의식에 따라 학교진로활동참여, 학교

진로활동만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태도성숙에는 

차이를 보였다(F=27.262, p<.001). 즉 진로직업에 대해 

‘매우 자주 생각하는’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더 

높았으며, 세 집단 간(가끔 하는 편 이하, 자주 하는 편, 

매우 자주 하는 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목

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진로직업의식이었

으며, 확신성에는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만족이 

영향을 미쳤다. 준비성에는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

동참여가, 진로태도성숙 전체에는 성별, 진로직업의식, 

학교진로활동만족이 영향을 미쳤다. 

성별의 경우 하위요인 목적성과 진로태도성숙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결과는 여학생이 더 영향을 미친다

는 이은정 등(2008)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한나 등

(2009)의 진로성숙에 여학생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비율이 여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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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표집되어 나타난  결과라기보다 성별분포가 비슷

한 선행연구들[28][30]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진

로태도성숙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과정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여학생의 진

로나 직업에 대한 목표지향성이 뚜렷하고 사회경제적 

욕구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은 중학교시

기 여학생과 남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의 차이와 

함께 진로태도성숙에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성별

에 적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선택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현장

은 성별을 고려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년별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모든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학부모코치단의 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

양화 및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년은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3의 경우 고등학교 진

학을 고민하는 시기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중2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없

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중 준비성이 더 

높다는 이은정 등(2008)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중 준비성이 더 

낮다는 연구[31]도 보고되고 있어 학년과 진로태도성숙

과는 일관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중2가 중3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여 학

년별 비교의 명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중학교의 한 학년 정도에서 나타나는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미한 차이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

생 간 비교가 더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직업의식은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 및 직업

에 대해 자주 생각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 확신

성, 준비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아를 실현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진로직업적인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로태도를 성숙시킨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시기가 진로와 직업에 대한 탐색의 시

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신경옥(2003)의 연구에서 중학생 660명 중 

56.1%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자, 인쇄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최은희(2014)의 연구에서도 60.4%의 학생들이 

학교의 정보제공정도를 ‘그저 그렇다’ 부터 ‘매우 부족

하다’까지 응답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 학생들의 진

로직업의식을 자극하고 진로태도성숙을 향상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진로활동참여는 준비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진

로교육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허균

(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허균(2010)의 경

우 종단연구에서 중2때의 진로경험은 고1때 진로성숙

도에 영향을 주고, 고1때의 진로경험은 고3때의 진로경

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진로경험활동

이 학생들의 미래 진로와 직업을 준비하는데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활동참여가 단기간에 진로

태도성숙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속적인 진로활동참

여는 청소년기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학교진로활동참

여도는 진로태도성숙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학교진로활동참여도

가 6점 이상으로 대부분 여러 종류의 진로활동에 참여

한 것을 고려하다면 학교진로활동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자세 및 의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활동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동기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참여가 될 수 있

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진로활동만족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활동 운

영과 질에 대한 평가로 확신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

한 결과는 정현주 등(2013)의 예술동아리활동 만족도가 

진로동기를 강화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학교는 다양한 진로활동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진로발

달을 위한 운영시스템을 보완하고, 진로와 직업교과 도

입, 심리검사 등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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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학교진로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에 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교

진로활동의 내용과 유익성이라는 질적 측면을 향상시

켜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풍성하

고 중학생들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진로활동프로

그램 제공을 통해 운영의 질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이상 본 연구는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여 진로직업의식 및 학교진로활동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충북의 중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에 비해 많았고,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변수

들을 학교진로활동변인과 함께 파악하지 않았으며, 진

로직업의식 문항을 1문항으로 검증하여 일반화의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

여 학교진로교육의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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